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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모리셔스 주4회 직항로 개설로 가까워진 지상낙원 

국토부-모리셔스 대표단 항공회담…양국간 첫 직항로 9월부터 운항 

□ 인도양의 숨겨진 보석, 살아서 가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

아름다운 섬나라 모리셔스로 한 번에 가는 하늘길이 생긴다.

ㅇ 국토교통부(장관:김현미)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(‘19.2.20.~21.)에서 모리

셔스 대표단과 함께 양국 간 항공 운항횟수를 정하고 직항운항

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-모리셔스 항공회담*을 개최하였다고 

밝혔다.

* 수석대표 (한국)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
(모리셔스) Mr. Nayen Koomar Ballah, GOSK 항공국무장관

□ ‘71년 양국 수교 이후 50년이 지나도록 양국 간 직항로가 만들어지지

않아, 여행객들은 그간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두바이 등을 포함

하여 다른 도시를 1회 이상 경유해야 함으로 인한 많은 환승시간 

소요 등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여행객들의 불편함을 덜고 한국 출발 항공

노선이 적은* 아프리카 지역에 항공네트워크의 추가확대를 위해 

이번 항공회담을 개최하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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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양국 간 운항가능횟수 주4회(여객/화물 공용)를 합의하고, 양국 

및 제3국 항공사간 공동운항(Code Share) 조항을 설정하는 등 

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**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.

* 한-아프리카 간 직항노선은 현재는 에티오피아항공이 주3회 운항중인
아디스아바바-인천 노선이 유일하며, 우리나라 항공사로는 대한항공이
인천-나이로비 노선을 주3회 직항운항 하였으나 수요부족으로 2014년 폐지

** 직항노선 운항 시(약 12시간 소요) 기존 경유노선(평균 20시간 이상 소요, 1회
경유 시)에 비해 여행시간 대폭 단축 예상

□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“최근 미지의 새로운 여행지를 

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요구와 새로운 항공시장 개척에 대한 

시대적인 필요성이 서로 맞물려 이번 한국과 모리셔스 항공당국 

간 직항노선 개설을 합의하게 되었다”라면서,

* 오는 9월부터 주1회 운항을 시작으로 모리셔스 국적항공사인 에어모리
셔스가 서울-포트루이스 간 직항노선을 운항할 계획

ㅇ “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모리셔스 도로개선 사업*을 시작으로

이번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모리셔스와의 좋은 인연이 하늘까지 

이어져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“고 

덧붙였다.

* 도로혼잡 완화사업 제1단계 사업 : 한국도로공사 수행 중(컨설팅 120억원)

□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 800Km 지점 인도양 상에 위치한 섬나라로,

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인구 약 130만명의 작은 나라이나,

1인당 GDP가 세이셸, 적도기니에 이어 아프리카 54국 중 3위를 

기록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,

* (면적) 2,040㎢ (1인당 GDP) USD10,547

** 세계경제포럼 2018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모리셔스를 아프리카에서
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선정



- 3 -

ㅇ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

신혼여행지 중의 하나로 급부상 중으로, 일설에 작가 마크 트웨인은

“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하고 난 뒤 천국을 만들었다.”라고 모리셔

스의 아름다움을 극찬하였다고 한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

항공과 김수정 사무관(☎ 044-201-42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